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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내 전기 
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은다.

○ 인천경제청은 14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 IFEZ 비즈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
그룹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날 행사에는 이원재 인천경제청장과 김흥수 현대차·기아 상품본부장 겸 
EV사업부장(전무) 등이 참석했다.  

○ 업무협약의 골자는 △양 기관이 IFEZ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협력
하고 △15일부터 무료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 정식 개장하는 영종 운
서역 공영주차장에 350kw급 초고속 충전소 6기와 3kw급 콘센트형 완속충
전기 100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설치하는 것 등이다.

○ 초고속 충전기 등이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면 기존에 설치된 고속 충
전기 2기·완속충전기 8기와 함께 시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충
전할 수 있게 된다.  

○ 운서역 공영주차장은 인천경제청이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 
8월 착공한 주차 전용 건축물로 연면적 3만1,693㎡에 지상 4층 규모다. 승
용차 997대와 버스 37대 등 총 1천34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인천 최대의 공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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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IFEZ·현대자동차,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 모은다”

 전기차 인프라 구축 협력·운서역 공영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등 골자 업무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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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전용 건축물이다. 

○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날 업무 협약식에서 “전기차 보급 확대
에 맞춰 보다 나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
협약을 맺게 됐다”며 “특히 이번 협약이 전국 지자체 최초 협약이어서 더욱 
의미가 깊다”고 밝혔다. 그는 이어 “인천이 탄소중립도시가 되는데 IFEZ가 앞
장서겠으며 앞으로 IFEZ 내 미래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
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덧붙였다. 


